
반석인가? 모래인가? (3)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참된 기독교인들 사이에 끼어서 기독교적인 외형만 
갖추고 사는 비기독교인이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가르침은 듣기는 좋으나 실천 불가
능하다고 믿는다. 말씀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며 실천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먼
저 섬기시는 삶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아지고 대접받고 내 잇속만 챙기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에 열심을 부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대접해 줄 지 모른다. 그의 열심, 봉사, 경건의 모
습, 권능 행함과 설득력 있고 많은 청중을 사로잡는 웅변술 등등 어떤 차이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자신의 진정한 속 모습과 수준은 드러난다. 설사 이 땅에서는 반석 위에 지
은 집처럼 견고함을 누리며 무너지지 않고 산다하더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폭풍우 앞에서는 견디
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다.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
로 말하고 있다.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나 천성적인 심성이나 우리의 지적인 
수준과 학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태어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태어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가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
부하고 고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길을 
자처하며, “지옥에 가봐야 알지!”라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멸망의 길로 가니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 11:3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라는 질문을 다윗이 하였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유럽 공동체가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텍사스의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싶은가? 그러나 그 날은 이미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만국을 진동시키며 예수님의 재
림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인생과 집과 터를 세울 수 있을까? 오직 영원
한 반석이신 예수님밖에는 무너지지 않는 터나 집은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의 앞길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가치있는 일인지, 내가 걸어가고 있
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불안초조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최후 심판주이신 예수님
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떠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와 핍박과 환난이 불어 닥
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과 삶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모래 위에 집을 계속해서 
짓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굳건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는 지
혜로운 자가 되겠는가?


